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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개요

지난 20여 년간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이주배경을 가진 청

소년이 증가하고 있다. 그중에서 외국에서 태어나 자라다가 청

소년기에 한국으로 들어온 청소년을 ‘중도입국 청소년’이라고 

부른다. 이들의 한국 사회 정착을 위해, 정부는 2011년부터 

‘레인보우스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 프로

그램이 중도입국 청소년의 초기 적응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

지 참여 당사자의 목소리를 통해 살펴보았다. 연구에 참여한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한국어가 서툴렀기 때문에, 사진을 활용

하여 본인의 경험과 생각을 표현하는 포토보이스(photovoice)

를 4회기 진행했다. 이들이 발표한 사진과 내러티브를 분석한 

결과,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만족하였다. 한국 문화와 

일상생활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친구들과 즐겁게 지냈으며, 

선생님들의 교육과 지원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한국 

음식에 익숙해졌고 다양한 전통문화체험을 통해 한국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이젠 한국 생활이 불편하지 않다고 하였다. 입

국 당시에 비해 한국어 실력은 많이 늘었지만 아직 의사소통이 

원활한 수준은 아니었다. 프로그램의 효과를 더욱 증진하기 위

해서는 한국어 교육 시간을 더 늘리고 이들의 학습능력 및 한

국어 능력, 연령 등을 고려한 교육과정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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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이주배경 청소년 중에서 특히 이중 언어 및 이중 문화 등으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도입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레인보우스쿨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이들의 한국 사회 초기 적응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2023년 레인보우스쿨에 참여한 

중도입국 청소년 5명을 대상으로 2024년 1월에 포토보이스를 총 4회기 진행하였다. 회기별 주제는 한국 생활, 레인보우스쿨에 대한 기대

와 참여 경험, 레인보우스쿨 참여 전과 후 달라진 점, 진로와 꿈 등이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외국인가정 및 국제결혼가정 자녀로 만 14세부

터 18세, 입국한 지 1~2년 이내이며,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는 않았다. 포토보이스에서 수집한 사진과 발표 내용을 토대로 이들의 

프로그램 참여 경험을 레인보우스쿨 프로그램의 목표인 ‘한국어 능력 향상’, ‘사회·심리적 적응’, ‘진로 교육’,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로 

구분하여 목표별로 달성 정도를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연구참여자들은 레인보우스쿨 프로그램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구체적으로 목표별 달성 정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참여자들은 본인의 한국어 실력이 늘었다고 하였다. 이들의 한국어 능력은 

한국어를 이해할 수 있지만 아직 의사소통이 원활한 수준은 아니었다. 둘째, 한국의 문화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고 프로그램

에 참여하는 친구들과 즐겁게 지냈다고 하였다, 여기에는 선생님들의 교육과 도움이 있어서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셋째, 진로교육을 통해 

고국에서 접할 수 없었던 새로운 경험을 통해 진로를 탐색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진로교육은 진로발달을 지원하기엔 한계

가 있어 보였다. 넷째, 한국 음식에 익숙해졌고 다양한 전통문화체험을 통해 한국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래서 이젠 한국 생활이 불편하

지 않다고 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중도입국 청소년의 초기 정착 지원 프로그램으로서 레인보우스쿨의 효과를 증진하기 위해, 한국어 

교육 시간을 늘리고, 이들의 학습 능력 및 한국어 능력, 연령을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주제어: 중도입국 청소년, 레인보우스쿨, 프로그램 참여 경험, 포토보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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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지난 20여 년간 한국 사회 내 중도입국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다. 중도입국 청소년은 결혼이

민자가 한국인 배우자와 재혼한 이후 이전 결혼의 청소년기 자녀를 한국으로 데려온 경우나 

국제결혼가정의 자녀 중 외국에서 자라다가 입국한 청소년을 일컫는 용어이다(이승미, 이해

응, 이화용, 2017). 최근 들어 재외동포, 외국인 근로자, 영주권자 가족 자격 체류 등 다양한 

유형의 이주 청소년이 늘어나면서(김현숙, 2021), 국내 출생 국제결혼가정 자녀를 포함하여 

이주배경 청소년1)으로 통칭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유형의 중도입국 청소년을 포괄

한 정확한 규모를 추정하는 통계 현황은 부재한 실정이다. 교육부 다문화 학생 현황(2023)에 

의하면, 제도권 학교 내 중도입국 및 외국인 학생 수는 2012년 6,914명에서 매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3년에는 51,258명에 이른다. 이들 중 중도입국 청소년 수는 10,896명으로 

보고된다.2) 또한 2021년 지자체 외국인주민 현황(행정안전부, 2022)에 의하면, 만 7세부터 

18세 학령기 아동 인구는 174,974명이다(양계민, 권오영, 이영신, 장윤선, 장인숙, 2023). 

중도입국 청소년에 대한 정부 지원의 근거가 되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8조(이주배경청소

년에 대한 지원)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과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본 연구에서 중도입국 청소년은 ‘부모의 배경에 상관없이 청소년 당사자가 한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국외에서 살다가 국내로 이주한 청소년’으로 제한한다. 

중도입국 청소년의 한국 내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인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재단에서는 2011년부터 ‘레인보우스쿨’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다(청소년복

지지원법 제18조 및 30조). 레인보우스쿨은 중도입국 청소년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개발된 

프로그램으로,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 교육, 사회적 적응을 위한 심리·정서지원, 

청소년 성장을 위한 진로교육, 한국 사회적응을 위한 문화 체험 활동을 지원한다. 2024년부터 

레인보우스쿨은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과 협력‧협업 사업으로 총 21개소3)에서 진행하고 있

다4)(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2024b). 레인보우스쿨은 매년 기관별로 제출하는 사업활동보

고서를 통해 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이때,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는 공급자 관점에서 작성된 간단하고 제한적인 설문지를 사용한 만족도 조사가 

1)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홈페이지(출처: 양계민, 장윤선, 정윤미, 2021)에 게시한 개념에 의하면, ‘부모 혹은 본인이 

이주의 경험을 지닌 9세에서 24세 이하의 연령에 속하는 사람’을 뜻한다. 국제결혼가정 및 외국인가정자녀, 탈북청소년 

등을 포함하고 있다.  
2) 여기에는 다문화가정 자녀가 아니거나 제도권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은 포함되지 않는다.
3) 경기 8개소, 인천/충남/경남 2개소, 서울/충북/세종/전북/경북/부산/울산 1개소, 그리고 강원, 전남, 제주, 대전, 대구에는 

없다(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2024b).
4) 2023년까지 레인보우스쿨은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에서 기관 위탁으로 운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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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이다(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2023b). 최근 발표된 레인보우스쿨 운영 전반에 대한 평

가 연구(양계민, 이영신, 2024)에서도 위탁운영기관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면접조사 및 설문

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실시하였고, 참여자는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레인보우스쿨에 참여한 중도입국 청소년 당사자의 목소리를 통해 프로그램의 목표로 설정한 

이들의 한국 사회 적응에 도움이 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대상자인 중도입국 청소년

의 경우 국내 거주기간이 2년 미만으로 한국어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5)을 고려하여 이들

이 처한 환경과 맥락 속에서 본인의 욕구와 만족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포토보이스가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포토보이스는 사회적 약자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을 사진으로 시각화하여 생각과 감정

을 표출할 수 있다(Latz, 2017). 이러한 점에서 포토보이스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참여자의 

경험을 사진과 내러티브를 통해 성과지표의 산술적 변화량으로는 발견할 수 없는 질적인 변화

를 가시화하고 구체적으로 서술할 수 있다. 또한 일반적인 질적 연구방법과 달리, 포토보이스

에서는 연구대상자가 연구참여자로 연구자와 함께 연구를 이끌어 가는 과정에서 - 연구자가 

놓칠 수 있는 – 그들이 말하는 프로그램이 미친 영향을 포착할 수 있다. 포토보이스는 프로그

램 참여자가 평가의 주체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참여자 중심의 연구방법일 것이다. 그리고 

다회기에 걸쳐 진행되면서 참여자가 본인의 경험을 돌아보고 이를 표현하는 과정이 반복되는 

포토보이스 환경에 익숙해지면서 이들의 이야기가 풍부해질 수 있다. 포토보이스 활동은 단순

히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 차원을 넘어 청소년 참여자가 여러 회기에 걸쳐 다른 참여자 및  

연구자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성장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포토보이스는 한국으로 

이주한 후 문화적 차이와 한국어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도입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행하기에 유용한 방법이다. 국외에서는 이민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포토보이스를 활용한 

연구들이 있다(Vaughn, Rojas-Guyler & Howell, 2008; Lighfoot et al., 2019). 국내에

서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다문화 중도입국 청소년(Yi, Kim & Ra, 2014), 이주배경 

청소년(박은혜, 심혜선, 먀닥마, 2018), 결혼여성이민자(박미영, 김민아, 2019)가 있으며, 청

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범죄경험이 있는 그룹홈 청소년(김시아, 이성재, 정익중, 

2019), 자립준비청년(홍나미, 박주혜, 강현주, 2023), 장애대학생(황신영, 성지민, 여소담, 

김유정, 조승희, 2023), 청소년 성수자(김찬미, 이지하, 곽원준, 2020), 초‧중등 연령 아동(강

선경, 최윤, 2021; 강희주, 구슬이, 윤은영, 정익중, 2021)이 있었다. 

5) 중도입국 청소년의 경우, 한국어 소통의 한계로 인해 당사자를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기관 실무자나 

교사(김민아, 이재희, 라미영, 김기현, 2014; 조남현, 김보영, 2022; 양계민, 이영신, 2024), 부모(남부현, 김경준, 2018)

를 대상으로 하거나 국제결혼가정(박에스더, 유순화, 정애리, 2017; 김효정, 조규필, 2018)이나 고려인/조선족(김진원, 

송민경, 이슬아, 유멍, 2017; 김소형, 홍영균, 2018)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조사대상자를 중도입국 청소년을 포함하여 

실무자나 교사, 부모 등 다양하게 설정한 연구도 있다(권보근, 장인실, 2017; 민기채 외, 2021).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경우 숫자도 상대적으로 적고 다양한 모국어로 통번역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연구대상으로 설정하기는 더욱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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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2023년도 레인보우스쿨에 참여한 중도입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포토보이스를 활용하

여 이들의 경험과 생각을 분석하여 프로그램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본다. 이때 레인보

우스쿨의 목표 - 한국어 교육을 통한 의사소통능력 향상, 정서적 교육 및 지원을 통한 사회심

리 적응 향상, 청소년 발달과정에 따른 맞춤형 진로교육을 통한 진로 역량 강화,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한 한국 사회 이해 증진 – 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이들은 

국내 거주기간이 1~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한국어 의사소통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포토

보이스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참여자의 의견을 수집한다. 연구 결과는 이후 중도입국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중도입국 청소년

중도입국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이들의 규모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이 연구들에서 조사 대상으로 설정한 중도입국 청소년의 범위는 상이하

다. 배상률과 고은혜(2016)는 중도입국 청소년을 한국인 배우자와 재혼한 결혼이민자의 자녀

로 모국에 살다 한국에 들어와 거주하는 청소년으로 한정하였다. 김청송, 신동윤과 명재신

(2017)에서는 국제결혼가정 이외에 외국인 근로자 가정 자녀 중 국내출생과 중도입국까지 

포함하였다. 이승미, 이해응과 이화용(2017)은 중도입국 청소년의 다양한 배경을 고려하여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의 자녀 이외에 외국인 근로자 또는 외국 국적 동포의 자녀까지 포괄

하여6) “장기간 또는 영속적으로 거주할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한 청소년”(p.10)으로 범위를 

확장하였다. 그동안 각 부처별로 상이한 범위 설정7)으로 인한 사각지대 발생과 점점 다양해지

는 이주 유형으로 인해, 최근 정책에서 ‘이주배경청소년’으로 명명하면서 부모나 본인이 이주 

경험이 있는 9세에서 24세 이하 청소년으로 확대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범위 설정은 한국에

서 태어나고 자란 국제결혼가정 자녀까지 포함하게 되어서 중도입국 청소년과 동일하게 사용

할 수 있는 용어가 아닐 것이다. 

6) 부모의 체류 자격에 따라 동일한 청소년에 대한 지원대상 유무가 결정되기 때문에 시점에 따라 중도입국 청소년에 포함되

기도 하고 제외되기도 한다(이승미 외, 2017).
7) 여성가족부의 중도입국 청소년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한 다문화가족의 외국 성장 자녀를 의미하며,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추가하고 있다. 여기서 청소년은 

9세에서 24세 이하인 자이다. 법무부는 한국으로 이주한 만 18세 이하인 자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에서는 

외국에서 입국한 다문화가족 자녀로 본다(김현숙,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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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국 청소년의 한국 사회적응을 다룬 연구들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이들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중도입국 청소년의 한국어 능력은 학교와 사회에 

적응하는 데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학교나 지역사회 기관

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지만 여전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한국어 실력 부족으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학업을 중단하는 비율이 높다(김영란, 전경옥, 김현숙, 오혜진, 2020; 김현

숙, 2021). 한국어 교육 기간이 장기화될수록 배움에 대한 욕구와 동기가 떨어져 한국어가 

더 이상 늘지 않는 경향이 있다(조남현, 김보영, 2022), 개인의 능력과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한국어 교육은 부족한 상황이다(홍종명, 2016; 전경숙, 2017). 둘째,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이주 과정과 한국 문화 수용 과정에서 심리적·정서적 불안감을 느끼며(김효정, 조규필, 

2018), 문화적 차이로 인해 힘들어하며(양미진, 고홍월, 김영화, 이동훈, 2012), 자아 정체성

과 국가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된다(남부현, 김경준, 2018). 그럼에도 어려운 일을 의논하거나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지지체계가 형성되면 이들의 어려움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계민, 조혜영, 2012). 셋째, 중도입국 청소년은 일반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있지만, 이를 해결할 능력과 사회적 지지 체계는 부족하다(오성배, 서덕희, 2012; 

유진이, 소학섭, 2019). 한국 이주 후 본국에서의 학적이 인정되지 않거나 서툰 한국어로 

인해 정보에 대한 접근성도 떨어지며 선택할 수 있는 진로의 폭이 줄어든다(유진이, 2013; 

김민경, 2015; 유진이, 소학섭, 2019). 그 외에도 불안정한 체류 자격은 진로 계획에 있어 

중대한 장애물로 작용한다(전경숙, 2017).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주로 F-1 비자(친척 방문, 

가족, 동거, 피부양 등)로 입국하며(이미정, 2018), 이는 체류만 허용되고 만 18세가 되어 

귀화를 신청하지 못하면 출생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2. 중도입국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1) 레인보우스쿨 프로그램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레인보우스쿨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8)을 살펴보면, 2023년 기준으

로 레인보우스쿨은 학기별 16주씩, 총 2학기 32주로 운영된다.9) 전일제와 시간제로 구분되

며 연간 운영 시수는 각각 800시간과 400시간이다. 교육내용은 공통교육과 선택교육으로 

구분하고, 공통교육은 한국어교육, 진로교육, 필수교육10)으로 구성된다. 선택교육은 기관별

8) 출처: 「2023 레인보우스쿨 위탁운영 매뉴얼」
9) 2023년의 경우, 1학기는 3월 6일부터 6월 25일까지 16주 진행하고, 1개월 방학을 가진 후, 2학기는 7월 24일부터 

11월 12일까지 16주 운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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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대상자의 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되는데, 생활 적응, 검정고시나 TOPIK 등과 같은 

시험 대비, 사회 문화 체험 등이 포함된다. 영역별 운영 시수 구성을 살펴보면, 전일제 기준으

로 한국어교육 50%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선택교육 36.25%, 진로교육 12.5% 순이다. 주당 

교육 시간으로 환산하면, 전일제는 주 25시간으로 매일 5시간씩 5일 참여하게 되지만, 시간제

는 주 12.5시간으로 4~6시간씩 2~3일 정도 참여하는 시간이다. 양계민과 이영신(2024)에 

의하면, 2023년 전일제로 운영된 기관은 25개소 중 4개소에 그쳤다.

구분
공통교육 선택교육 연간 

운영시수한국어교육 진로교육 필수교육 기관특성화교육

전일제 400 (300~500) 100 (75~125) 10 290 (215~365) 800

시간제 200 (150~250) 60 (45~75) 10 130 (95~165) 400

표 1

레인보우스쿨 교육별 기준시수 (단위: 시간)

출처: 「2023 레인보우스쿨 위탁운영 매뉴얼」, p.8

주: 괄호 안은 영역별로 시수를 25% 내외로 조정한 기준임.

레인보우스쿨의 성과평가는 2014년에 개발된 황정임, 김이선, 정가원과 송리라(2014) 연

구에서 제시한 성과지표 및 측정도구를 활용하고 있다. 성과지표는 한국생활 유능감, 한국어 

교육, 심리적 안녕감, 사회적 관계성, 진로탐색도로 구성되며, 참여자의 프로그램 참여 전과 

후에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산술적인 변화량으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측정한다. 

2) 중도입국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효과성 

앞서 기술한 중도입국 청소년이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각종 지원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중도입국 청소년의 초기 적응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레인보우스쿨은 이주

배경청소년지원재단에서 위탁운영하는 레인보우스쿨이 있다.11) 2022년 기준으로 위탁기관 

30개소12)에서 프로그램 참여자는 총 1,673명이며, 이들 중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자녀가 72.

4%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자녀는 16.6%를 차지하였다. 연령별로는 

9~12세(37.4%)가 가장 많고, 13~15세(27.7%), 16~18세(23.1%), 19세 이상(11.8%) 순으

로 나타났다(양계민, 이영신, 2024). 

10) 소방 및 재난 안전에 대한 안전교육/ 성교육, 흡연 예방 교육, 위생교육 등과 같은 건강교육/ 미디어 중독 예방, 폭력 

예방과 같은 유해환경 교육 등이 포함된다.
11) 2024년부터는 기관 위탁 운영이 아니라,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과 협력‧협업사업으로 총 21개소에서 진행하고 있다. 
12) 광역 시도별로 경기 9개소, 서울 5개소, 인천 3개소, 경남, 충남, 충북 2개소, 광주, 부산, 세종, 강원, 경북, 제주, 

전북 1개소이며, 대구에는 없다(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202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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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이(2013)는 레인보우스쿨 운영 초기에 참여자 4명을 대상으로 내러티브 분석을 통해 

프로그램의 효과를 파악하였다. 참여자들은 레인보우스쿨을 통해 다른 나라 친구들과 또래 

관계를 형성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며,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은 학교 진학이

나 교육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곳이 부족하여 한국 사회에서 진로를 설정하기 어렵다

고 지적하였다. 이후 김소형과 홍영균(2018) 연구에서는 참여자 6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한 결과, 레인보우스쿨의 한국어 교육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만족하지만, 수업시간이 늘어

나길 원하며 연령을 고려하지 않은 수업에서 불편함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기관 

실무자 면접조사에서도 한국어 교육 기간 1년은 학습에 적응하기 어려운 수준이라서 2년 

혹은 3년까지도 참여한다고 하였다(양계민, 이영신, 2024). 초기 적응 기관인 다문화 예비학

교에서도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친구를 만나서 좋고 선생님과의 소통에 만족하지만, 한국어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으며13) 본국과의 문화 차이로 인해 교육 과정이나 학교 규칙에 적응하

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권보근, 장인실, 2017). 반면, 민기채 외(2021) 연구에서는 다문화

가족 중도입국 청소년 -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멘티 참여자의 자기표현이 증가하고 

사회적 기술을 획득하는 기회를 제공했으며, 특히 한국어 능력 향상에 효과적이었다고 하였다. 

중도입국 청소년의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개별 맞춤형인 1:1 멘토링 프로그램이 효과적

임을 알 수 있다. 정상우와 이원선(2022) 연구에서도 한국어교육 개선방안으로 멘토‧튜터 제도 

및 커뮤니티 활성화를 제안하였다. 

이상의 질적 연구들과 달리, 양적 연구를 실시한 김혜련, 오준협과 금재덕(2022)은 151명의 

서울시에서 수행하는 중도입국 청소년지원 프로그램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프

로그램의 효과성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프로그램 만족도, 추천 

의사정도, 효용도(한국 생활 적응에의 도움 정도)로 구분하였고, 한국어 능력 수준이 높을수록 

한국어교실 등 일부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입국 후 한국 사회 초기 적응이라는 목표하에서 진행되는 수업에서 한국어 능력이 

높은 참여자는 지루할 수 있다. 앞의 연구결과에서 맞춤형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점과 동일한 결과인 것이다. 

13) 중도입국 청소년의 입국 당시 한국어 수준은 ‘전혀 의사소통이 안되는 수준’이 30%, ‘거의 못 알아듣는 수준이 18.4%, 

’조금 알아듣는 수준‘이 24.7%, ’일상생활에서 불편이 없는 정도‘ 26.9%인 것으로 나타났다(전경숙, 이의정,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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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포토보이스(photovoice)

포토보이스는 사진과 내러티브를 매개로 하여 자신의 경험과 인식을 표출하고 궁극적으로 

사회변화를 촉진하는 참여적 행동 연구방법 및 질적 연구방법의 한 형태이다(Wang, 1999). 

포토보이스 연구에서는 참여하는 사람이 사진이라는 도구를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이를 

바탕으로 참여자와 연구자가 함께 집단 토론을 통해 공유하고 성장할 수 있다(Latz, 2017). 

특히 의사소통이 쉽지 않은 대상에게서 사진과 같은 이미지를 통해서 어떤 의미인지, 어떤 

의도인지 등의 궁금증을 유발하고, 이에 대한 의미를 자신의 이야기로써 표현하기 때문에 언어

능력이 다소 부족한 참여자에게 효과적이다(Wang & Burris, 1997). Wang과 Burris(1997)

에 의하면, 포토보이스 연구방법의 특징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연구참여자가 

자신의 환경이나 생각, 경험을 사진으로 표현하면서 더 깊은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다. 두 

번째로 포토보이스를 통해 생성된 자료를 주로 전시회를 개최하여 사회에 알리고, 나아가 이해

관계자들과 공유함으로써 깊은 울림을 만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참여자가 찍은 사진 속에 

담겨 있는 의미는 참여자가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연구자와 토론하면서 사진 

속에 담겨 있는 의미를 표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징 속에서 포토보이스를 활용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연구참여자가 촬영한 사진으로 인해 사생활 침해나 저작권과 관련하여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Wang & Redwood- Jones, 2001). 또한 

김아미(2017)는 연구참여자가 본인의 관점을 드러내더라도 해석할 때 성급하게 일반화하지 

않고 충분히 소통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 모집 및 선정, 자료 수집 

및 분석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이상의 포토보이스 절차를 따랐다.

2. 연구 참여자 모집 및 선정

본 연구의 참여자는 2023년 레인보우스쿨 참여 경험이 있는 중도입국청소년 중 만 13세 

이상 ~ 만 18세 미만이고, 집단토의를 위해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람14)으로 모집하

였다. 수도권에 소재한 레인보우스쿨 프로그램을 3년 이상 운영해 오고 있는 기관 3개소에 

참여 협조문을 이메일로 발송하였으나, 이 중 1개소만 연구에 참여하였다. 이 기관의 레인보

14) 한국어 성취도 평가 70점 이하인 중도입국청소년은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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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스쿨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모집 안내문을 제공하고, 자신의 경험을 잘 표현하고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연구대상자를 추천 요청하였다. 연구참여기관에서 참여의사를 

밝힌 중도입국 청소년의 모국어를 연구진에게 전달하면, 연구진은 참여자의 모국어로 <연구

설명문>과 <서면동의서>를 번역하였다. 연구책임자가 기관을 방문하여 <연구설명문>을 제시

하고 연구에 대해 안내하고, <서면동의서>를 받았다. 이때 참여자별 출신국가에 따라 모국어

로 번역한 <법정대리인-연구설명문>과 <법정대리인-서면동의서>를 제공하였고, 중도입국청

소년은 보호자로부터 연구 참여 동의에 서명한 <법정대리인용-서면동의서>는 기관 담당자에

게 제출하였다. 보호자가 참여에 동의한 서면동의서를 제출한 중도입국 청소년에 한해, 연구

대상자로 최종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중도입국 청소년 5명의 기본 정보15)는 다음 

<표 2>와 같다. 연구 참여 시점(24년 1월)에 2명은 만 14세 2명, 17세 2명, 18세 1명이며, 

여자 3명, 남자 2명이었다. 한국에서 가족과 함께 지내고 있으며, 이 중 지성은 아버지가 

한국 사람인 국제결혼가정 자녀이고 나머지 4명은 아버지가 한국에 취업하여 일하면서 어머

니와 함께 입국한 외국인가정 자녀이었다. 이들은 입국한 지 1년 2개월부터 1년 6개월 정도 

되었으며, 입국 이후부터 레인보우스쿨을 다니기 시작하였다. 조사 시점까지 레인보우스쿨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다. 한국에 오기 전에 중‧고등학교를 다녔었다. 한국 기준으로 중학

생 2명, 고등학생 3명이었다.

이름(가명) 성별 출생연월
입국 전 학교 

재학 기간 
한국 생활 기간 동거 가족

민지 여 2005.02 11년 14개월 부모, 동생

현준 남 2006.05 8년 14개월 부모, 누나, 동생

지우 여 2009.04 7년 14개월 부모, 언니, 오빠, 동생

지성 남 2006.02 10년 18개월 부모, 누나

서윤 여 2009.03 7년 17개월 부모, 동생

표 2

연구참여자 기본 정보  

3. 자료 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2024년 1월 한 달 동안 매주 1회 2시간, 총 4회기에 걸쳐 포토보이스를 진행하였

다.16) 연구참여자의 이동 편의를 고려하여 레인보우스쿨 운영기관이 아닌 다른 독립된 장소

15) 이들의 출신 국가가 동남아시아를 비롯하여 아랍권이나 아프리카 등으로 다양하였다. 흔치 않은 출신 국가를 표기할 

경우, 개인을 추정할 수 있을 우려가 있어서 표시하지 않았다.
16) 일부 연구참여자는 건강상의 이유로 1~2회 불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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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대여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매주 최소 5장 이상의 사진 찍기 과제를 수행하였다. 개인 

스마트폰을 사용하였고 인터넷을 통한 사진 검색이나 보관하고 있는 사진 사용을 허용하였다. 

또한 1회기 시작 전에 사진 촬영 관련 초상권 및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회기별 주제는 ‘한국 오기 전에 내가 꿈꿨던 한국 생활과 변화’, ‘레인보우스쿨에 대한 기대, 

참여 경험, 좋았던 점이나 아쉬운 점’, ‘레인보우스쿨 참여 전의 나 & 참여 후의 나’, ‘나의 

진로와 꿈, 5년/10년 후의 나의 모습’ 등이었다.

연구참여자들은 한국어 성취도 평가에서 70점보다 높은 점수를 획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어로 말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몇 가지 추가적인 장치를 마련하였다. 첫째, 연구참여자

의 서툰 한국어 실력을 보완하고자 매 회기 진행자가 하는 말을 최대한 PPT로 작성하여 

볼 수 있도록 하였다.17) 둘째, 미리 다음 회기 주제를 설명하고 사진을 선정한 이유에 대해 

한국어로 작성해 오도록 안내하였다. 즉석에서 바로 한국어로 본인의 생각을 표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사전에 당일 발표할 사진에 대한 설명을 한국어로 작성하여 오도록 워크북

을 제작하여 배포했다. 그리고 다음 회기 주제를 설명한 안내문도 제공하였다. 셋째, 4회기 

전체에 연구진 4명이 모두 참여하여서 연구참여자와의 의사소통을 촉진하였다. 연구진은 주

진행, 진행보조, 사진촬영 관련 교육, 사진 취합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사진을 활용한 표현을 돕기 위해 매회기마다 연구진이 본인의 사진을 예시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넷째, 이전 회기 사진을 복습하는 시간을 통해, 못다 한 이야기를 더 할 수 있도록 

촉진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진은 회기마다 전 과정을 관찰하면서 언어적 표현(사진 리뷰, 토론 

내용 등)은 녹음하고, 프로그램 종료 직후 비언어적 표현(표정, 몸짓, 행동 등)을 비롯한 전반

적인 분위기에 대해서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구진은 연구참여자들과 의사소통이 원활하

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이 미처 말하지 못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언어적 표현뿐만 

아니라 연구진이 관찰한 비언어적 표현을 공유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매회기마다 종료된 이전 회기의 사진과 연구참여자가 발표한 내용을 PPT로 정리하여 다음 

회기에 사용할 복습 자료를 준비하였다.18) 

본 연구 목적인 레인보우스쿨 프로그램의 참여 경험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기 

위해 프로그램의 목표인 한국어 능력 향상, 사회적 적응을 위한 심리·정서지원, 레인보우스쿨

의 진로 교육 및 이해, 한국 사회의 이해를 범주로 설정하였다. 범주(목표)별 해당 내용(달성 

정도)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의미있는 내용의 도출과 도출된 내용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17) 일부 연구참여자는 번역앱의 도움을 받아 이해를 높였다.
18) 2회기 이후에 연구진이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참여자들끼리 의논하여 3회기(레인보우스쿨 참여 전의 나 

vs 참여 후의 나)에는 사진으로 담지 못한 각자의 생각을 따로 작성해 와서 발표했다. 초기 1~2회기에서는 본인의 

경험을 주로 발표하였기 때문에 단어만으로도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되었지만, 3~4회기에서 생각이나 고민을 한국어로 

발표하기에는 어려움이 컸을 것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려는 연구참여자의 노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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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간에 교차검증을 진행하였다. 이렇게 목표별 달성 정도를 도출하면서 연구참여자가 

찍어온 사진19)을 선택하였다. 여기에 말한 내용을 기반으로 연구결과를 서술하였다. 연구참

여자들은 프로그램 종료 이후, 회기마다 작성한 발표할 내용에 대해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레인보우스쿨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등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협조 받아서, 연구참

여자들이 말하는 경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았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 속에서 중도입국 

청소년이 레인보우스쿨에서 경험하고, 느꼈던 부분, 그리고 이에 대해서 말한 의중이 최대한 

왜곡되지 않도록 연구진이 같이 반복적으로 논의하면서 분석을 진행하였다. 

4. 연구의 엄격성과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공용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P01-202312-01-016)을 받아 

진행되었다. 연구참여자가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은 중도입국 청소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이 연구의 전 과정에 대해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참여자와 보호자에게 이들의 모국어로 연구설명문과 참여동의서, 사진활용동의서를 따

로 번역(영어, 프랑스어, 중국어, 아랍어 등)하여 제공하였다. 또한, 서툰 한국어 능력을 보완

하기 위해 매회기 진행자가 하는 말을 기록한 PPT, 주제를 설명하는 안내문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연구 참여 과정에 대한 녹음과 녹취록 활용에 대해 사전 동의를 구했으며, 생성된 

모든 자료(개인정보, 녹음 파일, 사진 자료)에 대해 비밀보장과 연구 이외 용도로 활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Ⅳ.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레인보우스쿨 프로그램에 참여 경험이 있는 중도입국청소년들이 총 4회기의 

포토보이스 연구에 참여하면서 발표한 내용을 프로그램의 성과 중심으로 분류하였다. 레인보

우스쿨의 목표는 “한국어 능력 향상”, “사회심리적 적응”, “진로 교육”,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 등 4가지로 구분되었다. 목표별로 달성 정도를 총 8개 하위 주제로 도출하였다. 

19) 연구참여자들은 본인이 직접 찍은 사진은 42장, 인터넷 검색을 통한 사진은 32장, 총 74장을 발표했다. 그중에서 여러 

장의 사진을 하나로 결합한 사진이 4장이었다. 묶음 사진을 1장으로 보면, 총 26장이 분석 대상에 포함되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한 사진은 3회기와 4회기에 집중되어 있다. ‘레인보우스쿨 참여 전의 나와 레인보우스쿨 참여 후의 나’, ‘나의 

진로와 꿈, 5년 혹은 10년 후의 나의 모습’ 주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찍은 사진보다는 인터넷에서 검색한 사진을 사용하였

다. 3회기에는 참여자들이 본인의 변화에 대해 작문을 해 와서 발표하였다. 사진으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다. 

4회기에는 미래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는 사진(대학생, 비즈니스맨 등)으로 검색해서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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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하위주제

한국어 능력 향상 한국어를 이해할 수 있지만, 아직 의사소통은 어렵다

사회심리적 적응

한국의 문화와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습득했다

친구를 만났고 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선생님들의 교육과 도움이 있어서 가능했다

진로 교육 새로운 경험을 통해 진로 탐색의 기회가 되었다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

한국 음식에 익숙해졌다

전통문화체험을 통해 한국을 알게 되었다

이젠 한국 생활이 불편하지 않다

표 3

포토보이스 분석 결과: 목표 달성 정도

1. 한국어 능력 향상

연구참여자가 말하는 본인의 한국어 능력은 ‘한국어를 이해할 수 있지만, 아직 의사소통은 

어렵다’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입국하여 레인보우스쿨을 

통해 “한국어 실력이 늘었어요”,“한국어 능력이 많이 좋아졌어요”라고 말하였다. 한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다면서 본인이 재미있게 읽은 책이나 책을 읽을 수 있는 도서관 사진을 선택했

다고 하였다. 입국 당시에 비하면 한국어 능력이 많이 향상되었지만, 듣기와 말하기는 아직 

원활하지 않아서 의사소통에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연구참여자들의 가장 큰 욕구는 여전히 

한국어 능력 향상이었다. 

지금 읽고 말할 수 있지만 읽기와 쓰기, 읽기와 다른 단어가 많아서 쓰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책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진을 선택했습니다. (현준, 17세)

한국어 능력이 많이 좋아졌어요. 초반에는 단어가 어려웠지만 지금은 쉬워요. 여기는 스**드 

도서관이에요. 한국 책을 읽을 수 있어서 이 사진을 골랐어요. (지우, 14세)

작년에 한국 왔을 때 사람들과 소통도 못하고 핸드폰만 사용했는데, 레인보우스쿨에서 5~6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사람들과 한국어로 소통할 수 있었어요. 올해는 작년보다 한국어를 더 잘할 

수 있어요. (지성, 17세)

연구참여자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한국어로 의사소통할 기회가 많지 않다. 그래서 읽기나 

쓰기에 비해 말하기와 듣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았다. 레인보우스쿨에서도 다양한 국가의 

청소년들이 함께 만나면서, 이들은 한국어보다는 영어로 말한다고 하였다. 키오스크를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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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등 비대면이 늘어나면서, 편의점에 가서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외의 말을 해 본 

적이 없다고 하였다. 연구 참여 중에도 할 말을 

모국어로 번역 앱에 입력하여 한국어로 변환하

여 읽었다. 지우만이 번역 앱을 사용하지 않았

고 연구진이 하는 말을 거의 이해했지만 할 말

은 한국어로 적고 읽었다. 

2. 심리사회적 적응

연구참여자들은 한국의 문화와 일상생활에 대한 지식 및 정보를 레인보우스쿨 프로그램 

속에서 처음으로 접하고 습득했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이용하는 편의점20)이나 주로 부모와 

함께 외식하는 뷔페식당에 함께 갔다. 한국어 선생님과 함께 기관 근처 공원에 가서 산책하고 

사진도 찍었다. 기관 사업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연구참여자들은 산책 나가서 학생들이 지나가

는 한국 사람들에게 인사도 하고 질문에 대답도 하면서 배우는 시간을 가졌고, 뷔페식당에서

는 다양한 한국 음식을 먹어보면서 자기 나라 음식과 비교해 보았다. 지우(14세)는 레인보우

스쿨에 참여하면서 좋았던 경험이라고 하였다.  

그림 2. 선생님과 공원을 산책했다 그림 3. 뷔페식당에 가 봤다

무엇보다도 레인보우스쿨은 언어와 문화 모든 게 낯선 한국에서 친절한 선생님을 만나고 

같은 상황에 놓인 또래 친구들과 다양한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는 사회생활의 장소였다. 여기 

프로그램 속에서 선생님이나 친구들과 즐겁게 지내면서 한국 사회 속으로 스며들어가고 있었

20) 연구 참여 기관에서 제공한 내부 자료(사업보고서)에 따르면, 기관에서는 레인보우스쿨 참여자들이 편의점 이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어 선생님 인솔하에 편의점에 방문하여 편의점에서 파는 음식을 알아보고 구입하여 먹어보는 경험을 했다.

  

그림 1. 책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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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준(17세)은 레인보우스쿨의 좋은 경험의 하나로 한국어 수업 종강 파티를 발표했다. 

포트락파티 형태로 각자 자기 나라 음식을 가져와서 함께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했다. 지우(14세)도 같은 날 사진을 발표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하는 것은 정말 즐거웠

지만 언어적인 장벽이 약간 있어서 때로는 이야

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즐겁고 

좋은 경험이 있었어요. (지성, 17세)

레인보우학교에서 저는 좋은 사람들을 만났고 

반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민지, 18세)

연구참여자 모두는 주로 집에서 가족들과 시간

을 보냈으며, 레인보우스쿨 다니는 것 이외에 

사회 활동은 거의 없었다. 그래서 연구참여자

들은 왕복 3시간가량 소요되는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레인보우스쿨을 다녔다. 지우(14세)

는 레인보우스쿨 마지막 날 센터에 도착하기 전 그동안 지나다니던 길을 사진으로 남겼다. 

이 사진을 찍을 때 기분이 어떠했냐는 질문에 “슬펐어요”라고 답했다. 더 이상 이 길을 지나다

니지 않게 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느껴진다. 

연구참여자들은 레인보우스쿨을 나가면 일

상생활 속에서 한국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

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레인보우스쿨은 이들

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데 있어 절대적으로 

필요한 장소였다. 특히, 레인보우스쿨 내에서 

참여자들이 내적 친밀감 및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었던 주된 동력은 교사들의 친절, 

도움, 그리고 협조라고 할 수 있다. 

선생님께서 아주 친절하시고 방법을 잘 가르쳐주셨어요. 여기에서 많은 경험을 했어요. 

(지우, 14세)

그림 5. 레인보우스쿨 가는 길

그림 4. 즐거웠던 종강 포트락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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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께서 아주 친절하시고 레인보우스쿨의 선생님들 정말 친절하시고 …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선생님이 도와주셨어요. (지성, 17세)

레인보우학교 모든 선생님들은 매우 친절하고 협조적입니다. 선생님들은 우리를 여러 곳으로 

데려가셨고 우리는 함께 많은 재미있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민지, 18세) 

3. 진로 교육

연구참여자 중에서 현준과 서윤은 진로 교육 프로그램에서 본인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었

다. 고국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로봇이나 컴퓨터를 직접 다뤄보면서 관심이 생긴 것이다. 

현준(17세)은 “레인보우스쿨에서 잡월드를 방문했던 경험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라며 그곳에

서 찍은 사진을 여러 장 발표했다. 수학과 컴퓨터에 관심이 많은 현준에게 로봇공학 부스는 

진로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다. 고국에서는 로봇을 직접 조작해 볼 기회가 없었기에 막연

한 호기심이 이 체험을 통해 본인의 진로로 한 발짝 다가온 것 같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한국 고등학교에서 수학과 컴퓨터를 배우고 싶다고 하면서, 레인보우스쿨에 바라는 점으로 

“수학을 좀 더 배우고 싶다”라고 했다. 

로봇 공학 연구소에 가서 친구들과 함께 로봇 

제작 시스템을 통해 동물 로봇을 조작했어요. 로봇

의 다리가 마치 걸어 다니는 것처럼 움직였어요.… 

[로봇을 만드는 것이] 처음이었어요. … 재밌었어요. 

(현준, 17세)

저는 수학과 컴퓨터를 좋아하고 한국 학교에서 

컴퓨터와 수학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고

국] 학교에서 컴퓨터를 가르치지 않았고 … (Q: 학

교에서 컴퓨터를 가르치지 않아요?) 고등학교에서 

[배울 수 있어요] (현준, 17세) 

또한 한국에 와서 컴퓨터를 처음 사용해 본 서윤(14세)은 빌 게이츠와 폴 엘런의 사진을 

발표하면서 컴퓨터공학 분야를 하고 싶다고 했다. 진로 교육 중 ‘프로그래머 직업 이해’ 참여 

후 소감21)에서 “한국어로 코딩에 대한 설명을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소프트웨어를 이해할 

수 있었다”라고 남겼다. 더불어 기관 담당자에 의하면, “서윤은 늘 컴퓨터를 가르쳐달라고 

21) 연구 참여 기관에서 제공한 내부 자료(담당자가 기록한 사업보고서) 내용 중 일부이다.

그림 6. 로봇 제작 시스템을 조작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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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했으며, 컴퓨터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기관 선생님들이 가르쳐줄 때마다 집중력 높은 모습

을 보였다. 평소 고국에서도 컴퓨터를 배워보고 싶었지만 주변 환경이 그렇게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하였다.”

빌게이츠와 폴 앨런은 (제가) 10년 후에 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 유명한 컴퓨터 과학자들입

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컴퓨터공학과 관련된 것이 제가 하고 싶은 직업입

니다. 원하는 컴퓨터와 기술에 대한 모든 것이 저를 매우 흥미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만들고, 

코딩하고, 프로그램하는 것은 정말 놀랍습니다. (서윤, 14세)

지성(17세)의 경우, 향교에 방문해서 체험한 한국 전통문화 중에서 붓글씨를 쓰려고 앉아 

있는 사진을 갖고 왔다. 레인보우스쿨에 참여하면서 한국어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말하면서 

붓글씨로 쓴 한글 사진을 보여주었고, “캘리그래피가 재미있다”라며 “컴퓨터에 디자인”을 하

고 싶다고 했다. 진로 교육이 아니더라도 진로 탐색이 중요한 발달과업이므로 레인보우스쿨의 

다양한 활동은 이들의 진로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4.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

연구참여자들이 발표한 사진에는 레인보우스쿨을 통해 먹어본 음식과 다녀온 한국의 전통

문화를 체험한 장소가 많았다.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위한 전주한옥마을 여행은 한 장의 

사진22)으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이들에게 많은 추억을 만들어 주었다. 카페에서 음료도 

마시고 거리에서 한국인과 사진을 찍기도 하고, 비빔밥을 처음 먹어봤고 한복을 입어봤다. 

특히 연구참여자 중 여자 모두는 한복 입은 경험을 말했고, 예쁜 옷이라고 했다. 민지는 한국

의 전통을 좋아해서 비녀를 꽂은 머리스타일을 하고 있었다. 지역행사에서 향교를 방문하여 

설명을 듣고 투호나 제기차기 등 다양한 전통놀이 체험이 즐거웠다고 했다.  

친구들과 선생님과 전주한옥마을에 다녀왔습니다. 한국 전통의상 한복을 입었어요. 한국 음식

들을 먹었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탕후루도 처음 먹어봤어요. 우리는 카페에 갔어요. 함께 아름다운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한국 커플과 사진도 찍었어요. 새로운 것도 (문화, 전통, 음식) 경험했고, 

한국 문화도 알게 되었어요. 정말 즐거웠어요.(민지, 18세)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진이기 때문에 이 사진을 선택했다. 난 한국 전통의상을 항상 입고 싶었어

요. 내가 처음 [한복을] 입었던 [사진이에요] (서윤, 14세)

22) 연구참여자(민지)가 5장의 사진을 하나의 파일로 편집하여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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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즐거웠던 전주한옥마을 여행 그림 8.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진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인 다문화가정 연구참여자는 가족들과 여러 곳을 다닌 경험이 있었

지만, 외국인 부모 자녀인 연구참여자 중에는 레인보우스쿨을 통한 여행이 경험의 전부인 

사람도 있었다. 한국에 대해 알고 싶은 연구참여자들의 마음은 여행을 가고 싶다는 욕구로 

표현되었다. 한국 사회를 알아가기 위해서는 전통문화 체험 이외에 이곳저곳 다녀보면서 사람 

사는 모습과 자연이나 문화를 접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국문화에 적응하는 데 있어 한국 음식에 익숙해지는 게 중요했던 것 같다. 비빔밥23)이나 

갈비탕 사진을 발표했고, 잡채, 김밥 같은 한국 음식을 먹어보고 좋아하게 되면서 한층 한국 

생활에 적응했다고 생각했다. 지우와 지성은 이젠 한국 생활에 익숙해져서 불편이 없다고 하였다. 

한국 문화 음식 사람 다 적응했어요. 한국말에 존댓말이 있어서 

조금 어려웠어요. (중략) 한국에 사는 것이 불편하지 않아요. 혼자서

도 서울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엄마가 혼자 보내주시지는 않아요. 

(지우, 14세) 

이제는 한국 생활에 익숙해졌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마음 편

해졌어요. 한국어가 늘어서 이제는 불편함 없이 나갈 수 있게 되었

어요. 그리고 한국 음식을 좋아하게 되었어요. (지성, 17세)

연구참여자들은 아직 나이 많은 사람에게 두 손으로 물건을 

드리고 받는 예절(현준)과 한국말의 존댓말이 어렵다(지우). 

하지만 이들은 1년이 조금 지난 기간이지만 그동안 한국에 적응했다고 느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랑 비교한 다음 서윤의 말에서, 레인보우스쿨은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데 큰 도움이 

23) 특히 여러 연구참여자가 비빔밥을 먹었던 것이 재미있고, 흥미로웠는지 비빔밥 사진이 중복되었다. 

그림 9. 한국 음식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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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서윤은 한국에 와서 보니 생각했던 것과 가장 달랐던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많아요”라고 답하였다. 또한 경복궁 향원궁 사진 이미지를 발표

하면서 “한국의 모든 건물이 그런 줄 알았다”라는 서윤의 말에서 한국에 이주하여 느꼈을 

문화 차이는 짐작하기도 쉽지 않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중도입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포토보이스 기법을 활용하여 레인보우스쿨 프로그램

의 참여 경험을 분석하였다. 이들의 경험을 토대로 레인보우스쿨 프로그램이 설정한 목표인 

한국어 능력 향상, 사회심리적 적응, 진로교육,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 등 네 가지로 구분하고 

목표별 달성 정도를 도출하였다. 첫째, 연구에 참여한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한국어를 이해할 

수 있지만, 의사소통에는 어려움이 있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레인보우스쿨 프로그

램을 통해 한국어 실력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평가했다. 입국 당시 한국말을 전혀 모르는 상태

에 비하면 지금은 한국어 책을 읽거나 간단한 글을 쓸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하였다. 이는 

기존 레인보우스쿨의 성과 평가(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2024a)에서 참여자의 주관적인 한

국어 능력 향상과 일치한다. 하지만 연구참여자들은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느꼈으며 여전히 

한국어 능력 향상에 대한 욕구가 크게 남아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한국

어를 사용할 수 있는 주변 환경 조성의 미흡으로 인해 한국어 능력 향상에 어려움이 있다는 

선행연구(조남형, 김보형, 2022)와도 일치한다. 둘째, 연구에 참여한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사

회심리적 적응’에서는 레인보우스쿨을 통해 ‘한국의 문화와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습득했

고, 친구를 만날 수 있었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무엇보다도 선생님들의 교육과 도움이 

있어서 가능했다’라고 평가하였다. 이들은 다른 나라 친구들과 교류하면서 추억을 만들고 서로 

의지하면서 정서적 안정감을 얻은 것이다. 따라서 레인보우스쿨은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한국 

사회의 초기 정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써 의미가 큼(김효정, 조규필, 2018)을 입증하였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한국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적은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레인보우스쿨 한국

인 교사들과 내적 친밀감 및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었다. 이는 주변 사람의 지지체계가 

중도입국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양계민, 조혜영, 2012; 

Yi, Kim & Ra, 2014)들과 일맥상통하였다. 셋째, 일부 연구참여자는 레인보우스쿨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고국에서 접할 수 없었던 로봇이나 프로그램 코딩과 같은 ‘새로운 경험을 

통해 진로 탐색의 기회’가 되었다. 하지만 한국 이주 과정에서 생긴 교육 공백, 서툰 한국어, 

진로에 대한 정보 및 교육 기회 부족으로 인해 한국 사회에서 본인의 진로를 설정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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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유진이, 2013; 김민경, 2015; 전경숙, 2017; 유진이, 

소학섭, 2019)에서 레인보우스쿨 진로교육은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연구참여자들은 아직 진

로를 정하지 못했고, 무엇보다 공교육 진입이 시급한 과제인 것으로 보였다. 넷째, 연구참여자

들은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 측면에서는 ‘한국 음식에 익숙해졌고, 다양한 전통문화체험을 

통해 한국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이젠 한국 생활이 불편하지 않다’고 평가하였다. 한국 음식을 

먹어보고, 전통의상인 한복을 입어보고, 붓글씨나 전통놀이 체험을 하면서 낯설기만 하던 한국

이 점차 익숙해진 것 같다. 연구참여자들은 아직도 한국 예절이나 존댓말 표현 등에서 문화적

인 차이를 느끼지만 불편함을 느낄 정도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초기 정착 과정에서 문화적 차이로 인해 힘들다고 말한 연구 결과(양미진 외, 2012)와 달리,레

인보우스쿨은 연구참여자들의 한국 사회적응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기존 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 포토보이스를 활용하여 연구참여자들의 목소리로 평가한 

레인보우스쿨 프로그램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어 능력 향상’을 사전/사후 

변화 정도로 측정할 경우, 프로그램 참여 전에 비해 참여 후 한국어 능력은 향상되었지만 실제 

한국 사회에서 의사소통이 가능한지는 파악할 수 없다. 연구참여자들은 <한국어 성취도 평가>

에서 70점인 자로 선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포토보이스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정도로 한국어 

능력은 ‘의사소통이 어려운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현행 <한국어 성취도 평가>에서 

실제 의사소통 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진로 교육’ 또한 설문조사

를 통한 평가시,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나 도움 정도는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참여자들

에게 진로 교육은 일회성 진로체험 수준에 그쳤고 한국 문화 체험 활동과 구분되지 않았다. 

포토보이스에서 진로에 관한 주제를 발표할 때 체험 활동 사진이 많이 등장했다. 2023년 레인

보우스쿨 운영 매뉴얼(p.8)에서 제시한 “진로 탐색 및 설계 과정을 통한 진로 기초 역량 강화”

라는 교육 목표는 교육 운영 시수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 진로 

교육은 진로 탐색 명목의 체험 활동은 배제하고, 한국 교육제도에 진입하기 위한 정보 제공이

나 전문 상담으로 한정하는 게 중도입국 청소년의 진로 탐색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중도입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초기 한국 사회 적응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첨부한다. 우선, 레인보우스쿨 연간 운영 시수의 확대가 

필요하다. 주당 12.5시간씩 총 32주 400시간 운영하는 시간제24)로 중고등학생 연령대 청소

년의 한국어 능력 향상에는 한계가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한국어로 의사소통

할 기회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레인보우스쿨에서 만나는 교사와 친구들을 통해서 

한국 사회를 경험하고 있었다. 특히 코로나 이후로 비대면이 늘어나면서 한국어를 사용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더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거기다가 체류 자격 등으로 인해 지역사회 도서

24) 대부분 기관에서 예산 부족으로 인해 시간제로 운영하며 25개소 중 전일제는 4개소에 그쳤다(양계민, 이영신,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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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이나 문화시설 등을 이용하는 데 제약이 있는 경우도 있다.25)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일상에

서 학교와 학원으로 바쁜 또래 한국 청소년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을 감안하면, 레인보우

스쿨의 교육 시간은 최소한 전일제26) 수준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본 연구참여자들

은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왕복 3시간에 이르렀다.27) 긴 이동 시간

에 비해 프로그램 참여 시간이 짧아서, 프로그램 마치고 바로 귀가하기엔 아쉬워 프로그램 

없이 참여자들끼리 시간을 보내게 된다. 이렇게 참여자들끼리 있을 때는 한국어보다는 영어 

등 좀 더 익숙한 언어를 사용한다고 했다. 이러한 시간을 한국어 능력 향상에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면 효과성이 증진될 것이다. 다음으로, 중도입국 청소년의 학습 능력 

및 한국어 능력에 따라 수준별 한국어 교육과 연령별로 진로발달단계를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

램이 운영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예산과 인력 지원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중고등학생 연령대 청소년에겐 짧은 기간 동안 새로운 언어를 습득하기가 더욱 어렵다. 입국 

당시 한국어 능력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없이 대동소이하지만 어릴수록 새로운 언어에 대한 

습득이 빠르다. 본 연구에서 포토보이스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연구참여자들 간의 차이를 느낄 

수 있었다. 이들은 모두 같은 반에서 한국어 교육을 수강했지만, 고등학교 2학년 마치고 중도

입국한 민지(18세)는 중학교 1학년까지 다닌 지우나 서윤에 비해 한국어 소통을 힘들어했다. 

민지는 서툰 한국어로 인해 본인의 생각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하는 답답함과 그로 인해 스스

로 무능력하게 느껴져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 같았다. 그래서 익숙한 영어 사용을 자주 요구하

기도 했다.28) 반면 연구진의 말을 듣고 거의 다 이해하고 다른 참여자에게 자기 나라말로 

설명해 주기도 한 지우는 진로에 대한 주제를 다루는 회기에 ‘몰라요’라는 말을 많이 했다. 

지우에게는 그동안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생소한 내용이었던 것 같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10여 

년이 넘게 운영해 온 레인보우스쿨의 상황을 볼 때, 다양한 이주배경을 가진 청소년에게 진로

체험 수준 이상의 진로 교육이 가능하지 않다면, 한국어 능력 향상과 사회심리적 적응 및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에 집중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또한 공교육 진입에 있어서 

지자체의 관심과 학교 및 교육(지원)청 등 교육기관의 배려가 전제되어야 한다. 연구참여자들 

사례29)를 보면, 중학교는 레인보우스쿨 1년 교육으로 어느 정도 진입이 가능하지만 고등학교 

과정은 쉽지 않아 보였다.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진학해야 하는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한국어 

25) 외국인가정 자녀 중에는 이용자 카드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26) 시간제로 운영하는 기관에서는 전일제로 운영하면 점심 식사를 제공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고 하였다(양계민, 이영신, 

2024). 본 연구참여자 지성은 기관에서 행사로 제공한 점심을 먹었던 경험에서 친구들과 같이 먹는 시간이 즐겁고 

한국 음식이 맛있었다며, 레인보우스쿨에서 점심 식사를 제공하면 좋겠다고 제안하였다.
27)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험이나 오고 가면서 접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는 면도 있다.
28) 민지가 영어를 사용할 경우, 이해하지 못하는 연구참여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영어 사용을 자제하고 부족하지만 

한국어로 소통했다. 
29) 연구참여자들은 레인보우스쿨을 마치고 2024년도에 3명은 공교육에 진입할 예정이라고 했다. 중학생인 2명은 중학교 

1학년으로 입학 예정이고, 고등학생 1명은 다문화가정 청소년 고등학교에 진학했다. 하지만 고등학생 2명은 고등학교 

부설 한국어 과정에 다니면서, 한국어 능력이 더 향상된 후에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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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이 부족하여 레인보우스쿨에서 나이 차이가 나는 동생들과 계속 교육받는 것도 바람직하

지 않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레인보우스쿨 참여 중도입국 청소년의 목소리로 프로그램 

참여 경험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이들의 한국어 능력은 연구진과 연구참여

자, 연구참여자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려워 충분한 의견을 담아내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다양한 모국어를 사용하는 연구참여자들의 서툰 한국어 구사 능력을 감안할 때 총 4회

기로는 부족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레인보우스쿨 참여 중도입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포토보

이스를 진행한다면, 이들의 모국어별로 집단을 구성하고 연구진 중에 모국어 사용 가능자를 

포함하여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도록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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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qualitative study of immigrant adolescent’s 

experiences in the Rainbow Schools program: 

Using photovoice techniques

Cho, Mihyoung* ･ Lee, Seonguk** ･ Mun, Yesul*** ･ Kim, Suhyun****

This study examined the impact of the Rainbow School program in supporting 

the early adaptation of immigrant adolescents. To achieve this, the study was 

conducted over four sessions’ photovoice in January 2024 with five immigrant 

adolescents who participated in Rainbow School programs in 2023. The topics 

included their expectations of Rainbow School, their experiences of participating 

in Rainbow School, and how they changed before and after participating in 

Rainbow School. Based on the photos and narratives collected through photovoice, 

the current researchers determined the extent to which each goal was achieved. 

First, the participants could understand Korean language but were not yet able 

to communicate well. Second, they acquired information about Korean culture 

and daily life and had fun with their friends, which was possible because of the 

education and help of teachers. Third, career education gave them the 

opportunity to explore their career paths through new experiences that were not 

available in their home country. Fourth, they became familiar with Korean food 

and got to know more about Korea through various traditional cultural experiences. 

Consequently, they reported that they no longer felt uncomfortable living in 

Korea. Based on the above findings, it was suggested that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number of hours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and to operate a 

curriculum that takes into account their learning ability, Korean language 

proficiency, and age. 

Key Words: immigrant adolescents, Rainbow School, program participation 

experiences, photov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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